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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0일

효성첨단소재, 보폭 넓히는 멸종위기 1급 동·식물 보호 < 산
업/기업 < 산업 < 기사본문

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

[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효성첨단소재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사업을 릴레이로 펼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경북 영양·울진 지역에서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효성첨단소재는 해당 지역의 영세,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멸종위기 1급 산양 이미지. [사진=효성첨단소재 제공]

경북 영양·울진 지역은 백두대간 산맥과 대규모 산림으로 이뤄져 멸종위기 1급 산양 등 야
생동물의 서식지로 꼽힌다. 그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및
비용 문제로 농가에는 값싼 그물망이 설치돼 산양 등의 야생동물이 걸려 다치거나, 폐사하
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효성첨단소재의 철제 울타리 설치 지원을 통해 농가 주변 동
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효성첨단소재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서천군 물버들 생태체
험학습센터 내에 멸종위기 식물을 활용한 밀원식물 정원을 조성했다. 밀원식물은 꿀벌의
먹이가 되는 꽃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물이다. 이번에 조성한 정원에는 전주물꼬리풀,
제비붓꽃, 대청부채 등 멸종위기종을 심어 종 다양성을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꿀벌의
개체 수 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이다.

https://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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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물버들 생태체험학습센터 내 조성된 멸종위기 식물을 활용한 밀원식물 정원. [사
진=효성첨단소재 제공]

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전주물꼬리풀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
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sololeveling.netmarble.com/ko?utm_source=naver&utm_medium=brandsearch_mo&utm_o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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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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